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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대� 합� 니�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표교포럼은 2007년 수표교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외침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읽어내는 소명감’, ‘철저한 회개에 기반을 둔 영적 각성’, 그리고 ‘섬김

과 봉사를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메시지는 그동안 수표교 포럼에서 확인한 우

리 신앙의 향기이자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올해 수표교포럼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2021년 시니어 세대, 2022년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는 시대에 대해서 논

의하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논의가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교회 역시 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하는 공장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어 이주민의 숫자는 200만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다문

화 가정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문화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회분

위기는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이주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성을 향하여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그네인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고, 역파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이 때에 현장에서 오랜 시간 사역

을 하신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

청합니다.

2023년 10월

  담임목사 김진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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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다민족∙다문화∙이민사회,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 

 -한국교회의 이주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

 김봉구 목사(대전 외국인복지관 관장∙살림감리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는 서울 수표교교회는 독립운동가 김영학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등이 시무

하셨던 유서깊은 교회로 대형교회보다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감리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김

진홍 담임목사님과 수표교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강대중 교수님, 이재열 교수님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은 김봉구 목사입니다. 저는 2002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감리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감리회 전통을 이어 가고자 대전에 살림교회를 개척하

면서 외국인노동자센터와 쉼터를 함께 설립해 ‘23년 현재까지 21년째 외국인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Ⅰ.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 및 사역

 2002년 당시 재한 외국인은 50만명 가량였고,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인구대비 5%인 

250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0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향후 500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유입 외국인이 10% 정도면 다문화국가 또는 이민국가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은 

이주민 5% 다문화사회에서 10% 다문화국가로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부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367,607명, 2019년 2,524,656명까

지 증가했다가 코로나 이후인 2021년  1,956,781명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2,245,912명, 

2023년 7월 2,453,572명까지 증가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법무부 통계월보 체류외국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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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외국인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순으로 많

습니다. 

 2002년 살림교회, 외노센터와 쉼터를 동시에 설립한 이후 외국인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다보

니 2005년 외국인 무료진료소, 2008년 이주여성인권센터, 2009년 다문화어린이도서관, 2012년 

다문화 레스토랑 I’mAsia, 대전 외국인복지관, (사)러브아시아, (사)러브아시아 필리핀지부∙태국

지부, 필리핀 한국어센터 등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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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시작한 “대전충청 외국인 무료진료소” 의료진은 

현재 500명이 넘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진료를 합니다. 

교회로 비유하면 100배 이상의 부흥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

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 체류자격별·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2023년 6월 통계월보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1~6월 전년
대비

총      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4,638,985 427%

사증면제(B-1) 2,053,173 222,306 19,938 663,699 773,187 545%

관광통과(B-2) 7,158,538 939,748 115,029 945,123 2,014,042 1,180%

단기방문(C-3) 5,184,417 503,028 89,288 439,865 656,605 803%

단기취업(C-4) 24,507 12,750 18,193 21,451 11,449 32%

유    학(D-2) 291,007 89,414 53,366 111,101 106,076 176%

일반연수(D-4) 84,653 29,048 26,718 41,094 29,477 76%

상사주재(D-7) 9,072 2,045 1,044 2,539 2,388 169%

기업투자(D-8) 42,442 9,252 4,574 13,009 13,380 195%

무역경영(D-9) 8,669 3,169 2,562 3,418 2,654 79%

교    수(E-1) 6,904 2,061 964 2,460 1,886 122%

회화지도(E-2) 29,115 11,326 5,376 11,868 9,918 124%

연    구(E-3) 9,212 2,569 1,618 4,346 3,146 108%

기술지도(E-4) 1,577 444 233 500 414 96%

예술흥행(E-6) 5,436 1,790 1,934 3,816 3,377 173%

특정활동(E-7) 46,475 12,398 5,827 20,099 21,649 214%

계절근로(E-8) 0 0 565 9,051 17,163 299%

비전문취업(E-9) 151,116 41,992 16,732 135,167 88,758 104%

선원취업(E-10) 11,634 6,325 4,895 9,329 6,799 21%

방문동거(F-1) 97,159 32,329 11,306 46,485 42,254 129%

거    주(F-2) 58,425 13,330 3,637 12,238 17,233 378%

동    반(F-3) 40,284 13,651 9,254 21,388 15,519 114%

재외동포(F-4) 579,522 112,752 64,246 123,610 157,636 280%

영    주(F-5) 177,531 34,140 11,644 24,322 51,681 665%

결혼이민(F-6) 159,499 46,119 15,504 66,847 70,511 251%

방문취업(H-2) 250,655 58,992 53,799 29,480 32,841 222%

기        타 1,399,481 458,867 506,299 627,704 488,94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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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

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

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늘 외국인들은 땅 끝에서 온 감추인 보화요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진은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구조로 

봉사 희망자가 많아 한의사나 약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2004년 고용

허가제 도입으로 4대보험 의무화가 된 지 20년이 됐지만 장시간 근무와 휴일 의료기관 휴업으

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의료서비스는 정부지원없는 민간단체에 와서 받는 이상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아직도 무료진료소를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더라도 정부의 외국인정책이 얼마나 엉성하고 허술하며 빈틈이 많다는 것을 쉽

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열거하면 책 한권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2015년 「다문화 현장 이야기」 라는 책에 이런 문제점

들을 담았고, 2023년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어젠다」 라는 책은 대안을 중심으로 출간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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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쯤 「지역소멸∙외국인주민정책∙이민정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국인복지관의 다양한 봉사자들은 교인이든 타 종교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외국인들 역시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대

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것 뿐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왜 무료로 진료를 해 주죠? 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죠? 왜 무료로 추석한마당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주고 풍성한 뷔페 

음식도 차려주는 겁니까?”

 왜?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고?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들은 현지 국가에서 누구를 도와 준 적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 문화권에서 살아

왔던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비자가 만료돼 돌아갈 때에 이들은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배우고 

깨닫고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을 나누는 문화, 또는 교통질서, 자원봉사, NGO, 성숙한 시

민사회와 민주주의 등등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베푼 친절과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됩

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세요” 

 처음에 저에게 “왜 호의를 베푸냐”라고 묻던 이분들이 귀국할 때는 그 답을 스스로 깨닫고 돌

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요,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세

계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통전적인 해외선교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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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교회(감리교회) 현황과 선교과제

 1. 한국교회가 현재 250만명의 땅 끝에서 온 이방 나그네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각 교단의 이주민 선교대응은 성결교는 다문화선교위원회, 기장은 이주민선교협의회, 예장은 

인권선교협의회, 성공회는 이주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감리교회도 2015년 선교국에 이주

민 선교회를 조직하고, 50여개의 교회와 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

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주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선교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선교방식이 과연 지혜로운 선교방식인가? 

저는 단연코 NO라고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C.T. 

Studd에 의해 1913년 창립된 WEC 세계선교회 한국소속 선교사 지망자들이 여러번 저희 기관

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강의 한 내용도 ‘뱀처럼 지혜로운 선교와 그 방안’으로 한국의 입∙출국 

외국인과 접목하는 새로운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3. 기독교 교세도 축소사회처럼 감소 추세에서 해외 자비량 선교 모델, 즉 대안적인 선교 비젼

을 갖고 있는가? 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를 10년 전 출간한 미래학자 합동측의 최윤식 목사님은 당시 한국교회는 

여러 사회 요인으로 인해 반에 반토막, 즉 1천만명의 교인이 250만명까지 감소 할 것이라고 전

망했습니다. 

 감리교회 교세도 15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본부에서는 서울연회와 남연회, 경

기연회와 중앙연회, 동부연회와 충북연회, 남부연회와 충청연회, 삼남연회와 호남연회를 통합하

겠다는 등 축소교회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감소 할 것으

로 전망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1998년 1,329,437명, 2003년 1,417,213, 2006년 1,507,994명을 돌파했고, 2010년 1,587,385명 최대

치를 기록했고, 교인 150만명 대가 2013년까지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140만명 대로 줄면서 지금까

지 감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22년까지 40만명 가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해마다 3만3천여명씩 감소한 셈입

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문체부의 2018년 한국 종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가 9,675,76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1천만명이 무너졌고, 예장 통합이 2,789,102명, 예장 합동이 2,764,428명, 예장 

백석대신이 1,403,273명, 감리회는 1,334,178명 이었습니다.

 대순진리회 163만명, 창가학회 159만명,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130만명, 원불교 123만명 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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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인수 1,468,438 1,397,918 1,394,492 1,334,178 1,297,924 1,302,968 1,246,239 1,203,824

변동율 -1.2%
(-17,759)

-5.0%
(-70,524)

-0.2%
(-3,426)

-4.5%
(-60,314)

-3.7%
(-36,254)

0.3%
(5,044)

-4.4%
(-56,729)

-3.4%
(-42,415)

교회수 6,474 6,657 6,721 6,710 6,695 6,660 6,652 6,659

변동율 -0.7%
(-44)

2.7%
(183)

1%
(64)

-0.2%
(-11)

-0.2%
(-15)

-0.5%
(-35)

-0.1%
(-8)

0.1%
(7)

교역자
수

9,440 9,602 9,840 9,888 9,949 9,784 10,023 10,506

변동율 0.5%
(44)

1.7%
(162)

2.4%
(238)

0.5%
(48)

0.6%
(61)

-1.7%
(-165)

2.4%
(239)

4.8%
(483)

◘기독교대한감리회 2022년도 교세 현황

 

 이 보고서에서 15세-39세를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한 질문에 1위 재산과 경제

력 27.8%, 2위 화목한 가정 26.4%, 3위 건강 14.2%, 종교생활은 0.7% 9위로 최 하위였습니

다. 행복한 삶에 15세-39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종교의 의미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최윤식 박사님은 10년 전부터 교세가 감소하면 한국교회는 재정 여력이 없어 가장 먼

저 해외선교비를 줄이고, 해외 선교사들을 불러 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분의 대안은 사

랑의 수고를 통해 감소세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않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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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어젠다」에도 실은 

내용입니다만 축소교회에 맞는 해외 자비량 선교가 가능한 모델은 이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젝

트입니다. 

 한국으로 입국 전 한국어교육 등 현지 국가에서 사전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적금조합 교육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감리교회 해외 파송 선교사는 104개 국가에 7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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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명성감리교회(김홍선 목사) 자녀출산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이 월급 중 일부를 적금으로 적립해 향후 적금조합에서 공동사업을 통한 일자리

와 소득창출을 만들어 내는 모델로 향후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기업들의 해외사회

공헌과 협력하는 정부 차원의 큰 틀의 해외원조사업과 해외선교사업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민선,관선 대전광역시장을 세 번 하시고, 지난 정부 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부총리급)을 역

임하셨던 분에게 이 제안을 드렸더니 본인은 엄두가 나지않는 큰 프로젝트로 대통령 5대공약 

정도로 추진해야 할 큰 사업 같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일본 것을 모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만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ODA 규모는 우리의 5배 이상이고 

경제력으로 따져도 한국의 2배 이상의 ODA 예산이고, 미국과 일본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안은 늘 일본을 벤치마킹하는데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기간 가까운 아시아 해외원조를 통해 원활한 원자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보해 왔

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일본것을 카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종합

전략의 부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다 할 묘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

면서도 효과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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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는 해마다 한국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에서 25

만명씩 들어오고 나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이 갖

고 있지 못한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 16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요, 일본보다 적은 ODA 예산으로도 국제개발사업에서 일본을 앞

서고 아시아 국가들과 상생하는 길 입니다. 이 일을 위해 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계평화부(인구

이민부) 신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외 선교사나 현지 한인교회를 

통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5. 다문화선교 활성화 방안

1) 감리회 이주민선교위원회 활성화

 본부와 선교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이주민선교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문화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의 소통과 교류, 교육, 재생산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미 국내선교사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선교사 제도 도입도 진행하고 있으

나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국내외 융복합 선교방향을 잡고 통전적인 선교

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선교방식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2) 다문화선교위원회 설립

 총회 산하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다문화선교 로드맵 구성, 

다문화선교 관심유도 및 확대, 다문화사역단체 자매결연 후원, 인적물적자원 확보, 국내외 네트

워크를 통한 해외선교의 효율성 증대와 자비량 선교 방안 등을 꾀해야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교회의 다문화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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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연회에 다문화선교위원회 구성

 각 연회에 별도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회 산하나 사회평신도부 산하에 설치해 외

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의 이주외국인선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하는 상황에서 연회나 교회, 단체에서 정부의 위탁사업을 운영하

게 되면 이주민선교에 매우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선교위원회는 남부연회에만 특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연간 4백만원의 소액 예

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4)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을 통한 다문화사역 지원

 5월은 가정의달로 아시아주일이 있고, 정부는 20일을 세계인의날, 그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월에 다문화선교주일을 제정해 교회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다문화아동, 다문화가정, 난민 등 외국인주민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와 관련단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12월 10일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일,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성탄절과 연계해 다문

화선교주일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 제정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이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라면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을 제정해 사회

선교와 다문화선교 교회와 단체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4월 1주 부활절에 선교주일, 6월 2주 환경선교주일, 9월 4주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으나 

사회선교주일, 인권주일, 다문화선교주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장합동은 총회주일에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강제조항으로 연 50억원을 통합은 9월 1주를 

총회주일로 지키며, 비강제로 연 15억원을 총회로 보내고 있는데 이 헌금은 본부사업과 이웃을 

돌보는 사회선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회주일에 본부는 공동예배문, 설교문, 기도문, 기도

제목을 각 교회에 배포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총회주일헌금 외에 일체의 헌금을 걷지 않아 효율

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개교회 경상비 2.2% 연 90억원을 감리교회는 경상비 1% 

연 75억원을 운영비와 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이나 통합의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합동처럼 1년에 1회 총회주일

을 제정해 대도시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지역교회는 5천원씩 헌금을 의무화 해 2~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선교, 선교단체 사역지원 등에만 사용한다면 사회선교의 극대화, 사회적 

여론형성, 사회영향력 확대 등의 큰 결실을 맺을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주일은 부활절, 추수감사

절, 성탄절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6) 3개 신학대에 사회선교(다문화선교) 필수과목 설치

 3개 신학대 학과목에 다문화선교를 포함한 사회선교 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키 해 신학생들이 

존 웨슬리의 사회참여 전통계승, 사회선교의 중요성과 관심, 사회선교기관 탐방, 해외탐방, 자원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과정 체험을 통해 Glocal 일꾼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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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교회에서는 이주민들과의 접촉점을 넓혀야 합니다.

 예배나 모임이 없는 시간에 교회 빈 공간을 한국어교실로 활용하고, 유휴 교인들을 한글 자원

봉사로 활용함으로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을 맞출 수 있고, 교회를 개방할수록 많은 외국인주민들

이 종교의 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교회를 경험하는 것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외국인들

과 접촉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 행사때마다 다양한 국가 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미

래세대들에게 Glocal을 경험하는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외국인 잔치, 지역 나들이(한국문화체험) 유학생 장학금,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다문

화아동 외갓집 나들이 지원, 김장김치 나눔 등 1년 내내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비젼트립도 교회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고향이나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

은 외국인들을 만날수록 해외선교 영역도 계속 확대됨으로 땅 끝 선교가 무엇인지를 온 교인들

이 경험하게 됩니다.  

Ⅳ. 대안-이민청 신설과 세계평화부

 1. 제가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를 제안하면 늘 듣는 질문이 그런 부처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

요? 입니다. 물론 세계평화부라는 명칭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민국가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폴 등등의 국가에는 이미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또

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에도 이민부가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고독부를 신설했

고, 일본도 2021년 고독부를 신설했습니다. 또 영국에는 국제개발부가 있는데 이처럼 인구이민

부의 다른 이름 세계평화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민국가를 생각하면 현재의 윤석열 정부나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이민

청 신설보다는 인구이민부 신설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주민 250만명,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입,출국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원은 2022년 12월 기준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2,698명입니다. 이것은 

80만명의 외국인을 관리하는 홍콩과 비슷한 수순으로 한국의 법무부는 홍콩에 비해 3배나 많은 

외국인출입국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인데 향후 50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민청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구이민부로 가

기 위한 과도적인 이민청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설되는 이민청이 250만명의 외국인주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도 없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이민부! 더 정확히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평화부를 신설하는 것이 현

명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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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승격시킨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립했습니다. 현 정부는 내

년 총선 이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고, 150만 다문화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 

갈 예정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신설하겠다는 이민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승격하는 그 이

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입니다.

 250만 외국인주민 컨트롤타워는 이민청과 무관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과 유

기적인 융복합 정책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인구대비 10%인 이민국가 준비도 이민청이 하기에

는 역부족입니다. 돌아돌아 제자리, 결국 이민청은 요란한 변죽만 올린 돌고돌아 제자리인 도도

리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민청이 신설되더라도 이민국가를 준비하거나 외국인주민 총괄부서인 법무부가 컨

트롤타워 역할은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흘러 또다시 인구이민부 신설이 대두될 것이고, 

그랜드 디자인이 없는 한 세계평화부는 논의조차 안 할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한국교회도 이런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화, 성서의 평화사상을 민족 또는 국가 안에 가

두고 있어 세계평화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찍이 다석 유영모와 씨알 함석헌 선생은 그의 생명과 평화사상에서 씨알(민중)이 국가의 주

인인데 국가주의, 당파주의, 종파주의가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방해물이라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우주생태평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체성으로 보고, 생명과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

들을 반평화 반생명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세계구원은 나, 우리,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갇아 두어서는 안되며, 우리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으로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조

차 지옥에 갇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도 구원 받을 천국 씨알이요, 일제에서 해방된 조국

도 자주독립국가로서 일본도 세계구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게 진정한 평화로 씨알 함석헌 선

생은 개인의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 더 나아가 우주평화까지 설파했다는 점은 그의 탄생 

122주년을 맞은 2023년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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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석 유영모(1890∼1981)와 씨알 함석헌(1901∼1989)

 2. 한국교회와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매년 국내로 들어오는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은 100만명 가량으로 이들 아시아 20개 국

가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각각 5개씩 총 100개를 세우는데 100억을 투자합니다. 

 베트남을 예로 든다면 하노이 하이퐁 나트랑 다낭 호치민 5곳에 5억, 총 20개 국가에 100억을 

투자하면 한국은 훨씬 많은 투자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입국전 한국어시험을 봐야하는데 현지 수도를 빼고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부

족한 상황 입니다. K-컬쳐 한류의 핵심은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아시아인들이 많아지는 것

은 결국 한국에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아는 45억이 사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상권은 이미 일본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시아 시장 공략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시장입니다. 

그 교두보가 바로 한국어센터입니다. 

 매년 한국 입국전 교육-한국 체류와 귀국의 과정에서 이들을 한류 전도사로 한국산 제품의 소

비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데 그 어느 기업도, 교회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

현지국가 →  국내 → 현지국가

내용 한국어교육 각종지원, 선교 귀국 피드백

주체 해외교회 국내교회 해외교회

역할 선교국, 지방회 연회, 지방회 선교국, 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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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작 정부가 국가당 한곳 운영하는 세종학당이 전부로 이를 확대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가까운 동남아에 가보면 온통 일제차와 중국 제품들이 넘쳐나 여기가 일본인지 동남안지 구분

이 안될 정도입니다. 

 45억 아시아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지역이요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인데도 말입니다.

 

 현지 한국어센터에서 적금사업, 협동조합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선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한국어센터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10년이면 새마을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개도국에 매우 적합한 사업입니다.

 20년 후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100억으로 20개 개도국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 초대

형 프로젝트 입니다.  

 3. 저출생∙고령사회, 인구절벽, 지역소멸과 관련해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400조를 쓰면

서도 이렇다 할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에 한국 인구는 2천만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 될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70년 인구는 3766만명으로 줄고, 노인비율은 46.4%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

니다. 인구 감소는 미래세대들의 짐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인구가 전부다” 라는 절

체절명의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고, 민족의 자살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

다.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도표 통계를 보면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유

입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 -

 4. 외국인 인구 유입정책은 인구절벽 사회의 메인 대안이 아니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저

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20년 가까이 400조를 쓰고도 묘안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민국가가 아닌 선진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룩셈부르크가 그렇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세계 최고인 13만$입니다. 인구 절반이 이민자인 나라로 세계 1위

의 이민국가가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OECD 국가 이민자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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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9-2020년 통계에 의하면 36개국가 회원국 중 해외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47.3% 스위스와 호주 29.7%,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스웨덴 순였습니다.

영국은 14%, 미국은 13.6%로 OECD 평균과 비슷했고, 하위 5개국은 튀르키예, 한국, 일본, 

폴란드, 멕시코 였습니다. 

IMF 2023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1인당 GDP가 높은 순위는 표와 같습니다. OECD 이민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이민자가 많은 나라들이 GDP도 높은 선진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절반 가량이 해외 이민자인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3만$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호주는  1인당 GDP 6만5천$로 인구 2600만명 중 30%가 해외 이민자로 이민정책 활성화

로 1970년대 인구 1200만명에서 50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은 2600만명의 이민국가로 부상했

습니다.



- 22 -

 외교부는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2022년 인천에 신설했고, 법무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150만명 시대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해마다 100만명씩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고, 

그 인원은 인구대비 10%인 500만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를 맞은 한국이 계

속 미뤄왔던 이민사회로 현 정부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염

려를 하면서 세월과 예산만 낭비해왔기 때문입니다.   

Ⅴ. 현 정부의 외국인주민정책과 성서의 준거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절벽과 지역소멸과 맞물려 현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1.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5도2촌, 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들도 실제 지역 거주자로 주민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입니다.

 2007년 행자부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하달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예산은 세우지 않아 지자체의 몫이 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

자체들은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행안부는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 2500명당 전

담부서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제시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행안부는 외

국인거점지역 공모사업 정도의 저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존의 E-9(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기 위

해 5년 미만인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하지 않고 10년까지 

연장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등 외국인 고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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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직종까지 취업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2024년 16개 국가로부터 송출받는 고용허가제 쿼터 인원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이 심각해 중기협 등에서 늘 외국인 쿼터 인력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70억원 ‘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

고 있습니다. 

 3. 교육부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밝혔고, 탄력적으로 취업을 허용

해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해 영주권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학생은 20만명 수준이며 기존에는 유학 비자가 만료되면 자동 출국하는 제도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해 줘 이들의 출국 보다는 한국에 정주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도 저

출생∙고령사회의 문제 때문으로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영주권까지 부여함으로 인구 확

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대 등 유학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감안할 때, 현재 20만명에서 

5년간 10만명을 더 유치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며, 우수한 외국인력을 충원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다는 현 정부정책 기조에 비하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미비한 상황으로 이들의 교육권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 책 ‘글로컬 다문화 공립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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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무부가 운영하는 농어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중인 외국인 계절노동자 비자도 

기존의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그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만큼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지역특화 비자제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외

국인력 수요에 탄력적인 맞춤형 비자를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난민 인정율이 2% 수준인 보수적인 입장과 미등록(불법

체류) 단속까지 서로 모순적인 업무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외국인 주무부처로서 영주권

을 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빈약한 예산도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기숙사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전남(담양군·무안군·영암군·해남군) 전북(고창군·진안군) 충남(청양군·부여시) 경

북(영양군) 경남(거창군)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점형 2곳 전남 해남군과 경북 영

양군, 마을형은 8곳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했고, 기숙사가 건립되면 거점형은 120명 

내외, 마을형은 50명 내외의 계절노동자가 생활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한해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즉 노동부 

소관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가 아님으로 향후 노동부에서도 이같은 농림부 외국

인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노동부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6, 여가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 수순을 밟고있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에서 정부조직

법 개정을 통해 진행 될 전망입니다.

 여가부의 다문화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될 계획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내국인도 이용하는 가족센터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7, 현 정부 대통령실에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뉴라이트 출신 김

성회 비서관이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임하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했습

니다. 2022년 9월, 4개월만에 사회공감 비서관로 명칭을 변경했고, 적임자를 찾지 못해 근 1년

간 직무대리로 유지됐고 정상적인 다문화 비서관의 역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여가부 페지에 따른 다문화가족 업무 이관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1년간 공석으로 방치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게

도 매우 안타까운 일였고, 향후 다문화 비서관, 다문화 특보 등이 신설돼 부처간 업무 조율을 

해야 정책 효율성 높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인구 확대를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많은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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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외국인노동자 현황

◘결혼이민자, 유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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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현황

◘행정구역(시도)/고용허가제 구분별 사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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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주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이방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환

대하라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출애굽기 22장 21절)

 한국에서 강도 만난 이웃인 이주민들을 돌보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신 신약시대

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누가복음 10장 25~37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초대교회의 요구대로(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에서 온 이

주민들을 증인 삼아야하는 것은 성령시대의 주님의 부탁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은 사회 약자층

이 많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으로 한국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일은 하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신명기 10장 17~19절) 

 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장 37절)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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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홍주민(한국디아코니아 대표)

1.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한다. “타자를 위한 교회”에 대한 요구는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이러한 교회론의 단초는 많은 신학

자들과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이들에게 디아코니아 교회의 화두로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약자 이웃에 대한 연대적 참여 없이, 

다시 말해, 디아코니아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 이웃에 대한 연대적 사랑실

천이 수없이 이어져왔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디아콘(diakon, 시중드는 이)으로 자신을 규정하였고(누가22,27) 성서 전

체가 약자인 이웃과의 연대에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현재 약자 이웃과

의 연대 실천, 즉 디아코니아의 붐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여기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지난 140여 년전 한국에 유입된 개신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부정적인 변화

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와 경쟁에 기

반한 에토스를 사회 저변에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연대가 아닌 개인적인 성공주의에 

기반한 이기심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간과 교회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식의 한가운데 개신교의 근본주의 신학과 개인주의에 기반한 반연대적인(반디아코니아적인) 신

앙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 상황은 반디아코니아적 신학이 결과한 참담한 상태다. 한국개신교를 서술하는 이즘

이 상당하다. 세속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성장주의, 대형주의, 경쟁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 적대주의, 세습주의 등이다. 이는 한국 사회를 특징지우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

쟁적 성과주의가 교회 안에도 점유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양극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불안 사회

가 되었고 한국 개신교는 이러한 기류를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제기된 지 오래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

혁에 버금가는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래의 개신교는 지나간 역사의 흐름 속에 공감과 연대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사회를 치유하고 

촉진시키고 열린 체계로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시 말해, 지나간 500여 년간 개신교는 역사

적인 굴곡이 있었지만 반연대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몰고 가는 힘이 아니라 연대와 공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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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책임사회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을 해왔다. 지난 500년 전 개신교가 태동된 서유럽과 북유

럽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영향사적으로 증명한다. 

왜 한국 개신교는 이와는 달리 이질적인 성격을 내재하게 된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

하다. 신학적인 문제다. 한국개신교는 종교개혁이 배태하고 있는 디아코니아적인 성격을 배제한 

반(反)디아코니아적 신학인 근본주의 신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신학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일반의 신학과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에 대한 상이한 이해나 오해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시원(始原)이 되는 디아코니아에 대

한 본질적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다.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의회주의자 그리고 사회개

혁가인 장 조레스(1859-1914)는 중요한 논점을 던진 바 있다. 그의 일성은 다음과 같다: 전통

은 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것이다. 다음은 1910년 파리 의회석상에서 그가 한 

언급이다: 화덕안의 화염은 인간의 여러 세대를 거치며 타올랐고 불꽃을 내는 것으로 큰 의미

가 있었다. 우리가 조용히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이상을 향해 투쟁한다면 우리는 선대들의 유업

을 이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제 화덕에서 불씨를 꺼내자. 그리고 불을 지르자. 타

다 남은 재만 기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개신교인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과 물려줄 것에 전제되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수표교교회 15차 기념 포럼에 초대되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본인에게 주

어진 주제는 개신교의 정체성과 종교개혁의 현재화라는 큰 주제 아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이다. 이 주제를 위하여 먼저 디아코니아와 개신교의 연관성에 

대해 논구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세계교회의 움직임과 한국교회의 대응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디아코니아

적 책임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장이 되길 고대한다.

2.

 

바다에 한 사람이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해변에는 한 화가가 구명보트를 그리고 있다. 짙

은 어둠이 드리우고 비가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박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구명 튜브

를 그리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하며 풍자한 작품이다. 독일 차이트(Die Zeit)지

에 화가이자 작가인 유고슬라비아 출신 보리스라브 사이티낙이 1991년에 게재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준다. 디아코니아는 단지 가슴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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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증언되어서는 안되며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를 던져주는 그림이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양도할 수 없는 표식중 하나이자 교회의 과제에 근거를 둔다. 디아코니아

는 교회의 존재표현이다. 도움을 행하는 사랑 행동과 말씀으로 섬기는 직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하여 이 둘 중 아무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때문에 교회는 초기부터 

사랑 행동을 일상에서 예배의 연장으로 이해했다. 디아코니아는 말씀과 사랑 행동속에서 이루어

지는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이다. 신앙은 복음의 선포로 응답한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는 

디아코니아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이다. 

개인적으로 독일에서의 디아코니아와의 만남은 운명의 순간이었다. 수많은 디아코니아 현장과 

디아코니아 학문의 장에서 만난 이들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선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

에 대해 깊은 의미를 던져주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디아코니아는 개신교 교회의 중요한 축으로 

지난 500여년의 역사를 서술해왔다. 독일 디아코니아의 현황을 간략하게 서술해본다: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아는 현재 약 33,000개이고 45만 여명의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70만 명 정도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1000만명 이상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등, 디아코

니아 실천운동은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직원 중 26만 명 정도가 고정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양로원, 청소년 기관, 장애인 기관, 그리고 

병원에 속하여 있다. 특히 독일 전체 장애인 시설의 1/2, 유치원의1/4, 병원의 1/10이 디아코니

아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현재 디아코니아에서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도움은 62만 여명, 가족에게 제공되는 도움은 10만 여명, 노인을 수발하는 19만 여 수용자리, 

장애인 19만 여명을 돌보고 병든 이들을 위해 6만 4천 병상,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2만 8천여 명을 돌본다. 흥미 있는 것은 534개나 되는 디아코니아 재교육시설에서 4600여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교육시설을 예로 들면, 간호학교, 전문대학, 자매회 예비

학교, 성서-선교학교 등이다. 또한 4300여개의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18,000개의 

교회가 이 섬김의 사역에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25개의 주교회(Landeskirche)와 9개

의 자유교회(Freikirche) 그리고 90개의 전문협회가 개신교디아코니아사업단에 속하여 있다.

독일 교회는 교회법에 교회의 본질을 말씀선포와 디아코니아로 명기하고 있다. 이는 성서의 근

본정신인 디아코니아가 단지 머리와 입으로 만의 사랑이 아닌 사랑 행동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으로 하는 실천임을 말한다. 단순한 사회복지실천

이 아니란 말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원뿌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학과 실

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주장된 종교개혁 명제인 칭의론은 사회적 실

천에 대하여 철저히 새로운 신학적 방향설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의인 신앙과 

행하는 이웃 사랑을 연결시킨다. 정리해보면, 종교개혁의 신학적 명제 중 핵심인 칭의론에 대한 

개혁가들의 원래 의도는 신앙만을 강조하려는 일면성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사랑의 통일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변혁은 신앙적 실천을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추동시켜 나아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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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에 의해 지구상에 새로이 출현한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이 주장했던 성직계급과 교회를 

통한 구원의 전달체계를 뒤흔들어 버렸다. 그 결과 믿음으로 새로워진 이들은 누구나 사제의 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모든 신자의 보편사제직이 개신교인의 자의식을 규정하게 되

었다. 또한 신앙으로 새로워진 이들은 사랑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명제아래 이웃 약자들에 대한 

연대로 이어져 16세기 초반, 유럽의 사회복지체계가 법적인 형태로 지반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종교개혁 사건은 디아코니아실천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실천으로 귀결

되었다. 

이웃사랑을 황금률로 여기는 기독교는 약자와의 연대와 결코 무관한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연대국가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원리인 ‘연대’라는 가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지나온 서구의 기독교 역사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디아코

니아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영향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서유럽, 북유럽의 사회국가라는 

사회체제는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실천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개신교를 태동시킨 독일은 지난 500여 년간 특유한 연대의 문화를 통해 사회국가라는 시스템을 

장착시켰다. 그러한 형성과정에 독일 개신교와 디아코니아는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는 유

럽통합과정의 선두에서 유럽대륙을 연대의 대륙으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 한 가운

데 개신교의 디아코니아가 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독일 개신교 디아코

니아의 실천을 서술해보자. 현재 유럽에서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독일이고 실제로 독

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글로벌 난민 위기가 증폭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유럽연합 국가 중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독일이다. 그 기간에 독일에 접수된 망명 신청만 대략 120만 건이 넘는다. 어떻

게 가능했을까? 이는 독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독일의 국가적 의무라 선언하고 난민법 개정에 돌입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난민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22년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상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20만 

명이상 난민을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난민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23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 독일 국민, 나아가 유럽 사회에 “자신감 있고, 자유로우며 자비롭고 열린 마음”을 가

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항상 우리의 강점은 다양성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민자 포용’과 

같은 통일의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목사의 딸인 그가 난민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은 약자인 이웃에 대한 연대와 참여가 성서의 정언이자 개신교의 가장 핵심

적인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디아코니아가 이주민과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성서적 전거는 무엇일까. 다음

에 간략히 그들의 성서적 입장을 정리해본다. 성서는 이주와 난민의 이야기로 가득한 디아코니

아 문서모음이다. 탈출과 추방 그리고 이주에 관련된 운동의 동기가 에덴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의 추방(창세 3,23-24; 4,16; 11,2.8)으로부터 하늘 예루살렘의 도래 그리고 이른 

바 요한 계시록에서의 예수의 도래에 대한 부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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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히브리성서는 조상들의 방랑에 대한 거대한 서사(창37-50)와 출애굽

(출애-신명)으로 이어진다. 신약성서에서도 성(聖)가족의 이집트로의 도주와 예수와 그의 제자

들의 방랑하는 실존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과 그의 동역자들의 “길위의 사람들”로서 초기 교

회는 묘사된다. 이는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나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실

제로 운동하고 방랑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신약에 있어서도 지상의 예수가 방랑하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운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성서에는 도처에 이주와 추방 그리고 난민의 경험이 반영되어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과 교회

는 이러한 성서의 근본적인 운동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런 이주와 난민경험을 보편화하거나 

영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주와 고향상실은 성서안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운명이었다. 

교회와 신학은 4세기경 국가 교회가 되면서 더욱 국가전략상의 신학으로 되었고 구체적인 이주

경험을 영적인 것으로 감춘다. 반면에 생생하게 운동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운동성에 대한 이야

기들을 지배자와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여기에 이주의 역할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고대 교회와 중세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배경과 유대민족의 운명, 이른 바 2차 유대전쟁이

후 팔래스타인에서의 추방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형벌로 설명하면서 이주와 조국의 상실을 

형제살해와 신성모독의 동의어로 치환했다.

이러한 것은 2차 세계대전속의 유럽의 경험했던 수백만의 난민과 추방경험에서의 기독교적 이

주에 대한 망각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른 바 제 3세계와 최근의 이주와 추방의 현상

에서야 비로소 이주민과 함께하는 유럽의 교회와 사회가 성서의 중심으로부터 배제한 진실과 

만나게 되었다. 영적으로 “안주한” 기독교가 성서읽기에 있어서 낯선 자신의 진실을 새로이 보

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성서에서 이주와 관련된 본문은 이스라엘이 도주와 탈출, 방랑 그리고 도상의 존재의 수많은 경

험을 한 것으로 촘촘히 서술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세우는 경험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주와 난민 그리고 추

방의 경험은 새로운 공생의 근거를 제시하여주는 것이지 결코 무기력한 희생자나 수동적인 도

움수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다(출애 

22,20; 23,9). 이주민과 난민법의 핵심인 이 구절은 성서의 가장 오래된 계약법전에서 두 번이

나 강조되며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받은 모든 계명과 계속된 공생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주에 관

련된 중요한 서술로 이어진다(출애 19-민수10). 낯선 삶에 대한 심정을 기억하고 감지하는 것

이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어두운 것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

함으로 새로운 자유를 향하는 표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주민과 난민은 사회법의 척도로 

가장 약한 이웃으로서의 약자의 위치에 나열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교회와 디아코니아가 동등한 가치에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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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요약한다. 이러한 것은 예수의 사랑 이중계명(마태 22,37)

로 이어지며 유대교적 - 기독교적 신앙의 중심으로 연결된다.  

출애굽 사건이전의 다양한 조상들의 이야기는 네 세대(아브라함-사라, 이삭-레베카, 야곱-라헬/

레아와 요셉이야기) 족보로 이어진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이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

고 가나안에서도 “난민으로” 살아간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창세 20,1; 26,3; 37,1). 이러한 부자

유함의 경험과 생존을 향한 문제는 이른 바 주전 520년 바벨론 유배기간과 그 이후에 서술된 

역사의 기록에도 나온다.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지금의 페르시아의 지배자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오는 

역사적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낯선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제국의 힘 아래에서 다

종교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속에서 평화적인 공존의 모델로서 유배이후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

을 수 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자손들과 가나안 거류민들과의 관계가 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존의 삶을 살아낸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상호간의 인정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4.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 난민이라면, 이주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주해 온 이들이다. 

난민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나라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이들이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

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떠나온 이들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수는 8,240만 명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배이며, 게다가 각자의 나라 안에서 피난민이 된 5,500만 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현

행 난민 발생 추세를 고려해보면, 하루 평균 약 37,000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자국에서 각종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강제 이주를 선택한다(UNHCR, 2019).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의 유입 및 난민 신청은 이러한 글로벌 난민 발생 현상과 연관이 있다.

한국에서의 난민 현실은 이주민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 2022년 난민인정률이 2.03%로 EU 

35%와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99%의 난민신청자의 생존은 그

야말로 유령과 같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삶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난민법을 개

정하여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의 기회와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려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제주에 유입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

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난민 인정 찬반을 둘러싼 종교, 시민 단체간의 대립과 맞물려 근거 

없는 이슬람 혐오증(Islamphobia)과 反이민정서의 심화 등 사회 갈등이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

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 예멘 난민들의 경험을 통해 정부는 난민행정 및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

히 한국 개신교 일부의 反이슬람 反난민 정서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反난민 정서에 근거한 난민법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7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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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의를 기록하는 등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확산된 사실은 가슴 아픈 일

이었다. 당시 한국 개신교는 무관심과 혐오 그리고 종교적 개종을 위한 시도로 난민에 대한 배

타적 인식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

서두에 본인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논구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선 우리는 개신교인으로 한국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 ‘직무’는 신약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로 ‘디아코

니아’이다(diakonia, 고후5,18).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성서에 기인한다. 성서는 오래전에 작성

된 문서이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인다. 하지만 성서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

려면 전통을 기리고 기억하는 데에 머물러선 안된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 다시 

사건으로 불을 지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디아코노스였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분이시다. 특

히 약자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영을 받고 2000년전 우리와 같은 성정

을 가지고 지상에서 활동했던 예수는 자신을 디아코노스라 명명하였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은 당연히 그 뒤를 잇고 있다.

약자 이웃 중 ‘게르(ger)’라는 이주민과 난민은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당파적 사랑의 대상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교회와 신학의 역사는 이들에 대해 영적인 의미로 치환하여 망각의 역사를 우

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런 이유로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가 잊혀지고 비정상의 교회와 신학으

로 몰각한 아픔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교회안에 이러한 기류에 정면으로 맞서는 디아코

니아 운동이 지난 날 강하게 부상했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

을 확인한다. 이러한 약자인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실천은 처음 교회로의 회복이자 

성서의 진리와 전통에 대한 하나의 “불 지름”이다. 한국교회가 이주민과 난민의 친구가 되는 것

은 예수의 얼굴을 한 교회로의 회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근래에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운동이 붐

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지도자나 교회지도자 그리고 신학자들의 주제가 요즘처럼 섬김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던 적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부재’로 여러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있다. 하여 말로는 섬긴다하지만 결

과적으로는 지배하거나, 엉뚱한 대상(?)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세계역사상 가장 급성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

하면서 연대를 통한 연대국가형성에는 그리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

실이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선교의 방편이나 도구로 이용

된다든지, 우리안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우리안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6.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수많은 이들이 참사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인 이

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화약고가 갈등의 비등점이 차면 주기적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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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름들이 거명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 협정, 이스마엘... 성서의 이름

들이 계속 이어진다. 히브리 성서를 공유하고 있는 세 종교는 왜 끊임없이 분쟁의 진원지가 되

고 있는가. 

지난 세기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평화 프로젝트를 제안한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J. B. 메츠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약자인 이웃의 상처와 고통에 민감한 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낯선 고난에 

대한 공감(Compassion)이 세 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 예수의 일차적 관심은 이웃의 죄가 

아니라 이웃의 고난이었다. 예수에게 있어 죄는 이웃의 고난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예수

는 “고난에 대한 공감능력”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여겼는데 바로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확인한다. 그런 신에게 다가가 분쟁의 진원지에서 

평화의 진원지로 만들자는 내용을 그는 제안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수많은 이들의 참상소식을 들으며 다시 평화의 하나님을 향한다. 

다문화와 다인종 그리고 다종교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사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최종 심판의 규준점으로 제시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리라: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여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7.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주민과 난민은 여러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시민사회

의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난민과 타종교에 대한 편견을 불

식시키고 세계의 고난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 능력과 의지를 고양시켜야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난민에 대한 현 정부의 난민법 개정과 함께 이주민센터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시대에 교

회는 지역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이주민 난민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이주민과 난민이 사회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출산율 최하위인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주민이나 난민의 수용은 

막연히 수요 공급원칙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좀 더 합리적이고 학문적 정합성을 가진 설명을 통

해 이주민과 난민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이끌어주는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한명

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사람’이 왔다는 말이 있다. 이주민과 난민은 하

나님 형상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현재 한국에 온 난민중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신청자는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문가적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사려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박해에 대한 공포 등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회복력을 증진하여 한

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중재자로서 사회 적응과 통합 연계에 교

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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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이승현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한국 사회의 고령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이주민 선교

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교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모범

적으로 이주민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김봉구 목사님과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

님의 발제를 통해 목회자이자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학과 정책 두 가지 관점에서 신학적인 부분은 제안을, 정책적인 부분은 감

리교 이주민 선교 현황에 대한 보고로 논찬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이주민 선교 신학의 정립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주민 선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

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감리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성경과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홍주민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교회

의 모습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신학적인 문제라고 단언하면서,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섬김의 신학 즉 디아코니아 신학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한국교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신

학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나아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디아코니아 신학이 이주민과 난민 수용

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으로 성서를 들면서 이주민과 난민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

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김봉구 목사님도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사역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논의는 이주민을 주제로 한 신학연구와 성서해석을 동반해야 합니다. 엠

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의 담론을 기반으

로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이주민 선교를 설명할 수 있고, 홍주민 목사님이 제시한 디아코니

아 신학과 같이 실천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과 같이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선교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이주민의 눈으로 읽고 

해석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선교를 위해 영성, 

예배, 설교, 교육 등 다양한 신학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리회 안에는 53개 이주민교회와 사역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감리회에 속한 6,652개 

교회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본격적인 신학 및 성서 연

구는 지역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교육하고, 교회내 성도들을 교육하

는 토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에 이주민 선교 방향에 대한 구

체적인 제안과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

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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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회 이주민 선교 정책  

  김봉구 목사님은 2002년 대전에 살림교회를 개척하고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설립한 이후 21년

째 이주민 사역에 헌신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선교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

습니다.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제34회 입법 총회에서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입법총회를 거쳐 세 번의 도전 끝에 2021년 입법총회에서 신설된 ’국내이

주민선교사‘ 제도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공간을 ’해외(국외)‘로만 국한했던 ’국외선교사관리규

정‘을 ’세계선교사관리규정‘으로 대체하면서 해외선교사가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해도 선교사

로 인정해 주도록 선교사의 자격과 범위를 확장한 제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율, 

이주민 증가이외에 코로나 팬데믹, 선교사 추방, 비자발급 중단, 내전 등의 영향으로 귀국한 선

교사가 5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타문화권 선교경험과 지식을 국내 거주 이주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세계선교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국내이주민선교사는 만 60세 이하의 전, 현직선교

사로서 8년 이상의 선교사 경력자가 지원이 가능하며 선교사 자격인준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아

야 합니다. 국내이주민선교사는 국내 이주외국인(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감리교회 개체교회 내 외국인예배와 목회를 담당하거나, 기존의 감리회 내 이주민선교교회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민기관, 다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속한 선교단체에서 이주민 선교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

원자가 신생 법인이나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이주민 선교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또

는 부동산의 구입 시 재단편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교국에서는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

의 도입과 함께 2022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감리회 이주민 선교 교역자 컨설테이션을 진행했

고, 이어서 국내이주민 선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감리회 안에는 국내이주민선교사 선발 

과정을 거친 두 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를 통해 감리교회의 이주민 선교가 활성화된다면 해외 사역에 헌신했

던 선교사의 타문화권 경험과 지식이 국내거주 이주민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고, 이주민 종

교, 특히 이슬람의 도전과 확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국내

이주민선교 분야 재배치와 선교협력을 통해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의 이주민선교교회와 기관들의 선교 사역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국

내에 거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제자교육을 통해 그들을 본국으로 

역(逆)파송하는 선교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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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박천응 목사 (다문화학 Ph.D. (사) 국경없는 마을 이사장)

 연구 발표하신 두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발제1, 발제2 순서로 논찬하고 마지막에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1의 논찬 : “다민족∙다문화∙이민사회,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 -한국교회의 이주

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발제자 김봉구)

발제자는 한국의 이민정책과 한국교회(감리교)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이

민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명은 좋았다. 그러나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서 몇 가지 아

쉬움이 있다. 

첫째, 발제의 제목과 내용 연결에 아쉬움이 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의 목차에서 보듯이 발제

자의 발표가 다문화사회의 한국교회와 사회적 과제인지 정부정책의 과제인지 내용 구분과 연

결성이 아쉽다. 나아가 지나치게 정부정책을 많이 소개하였다. 발표 내용 중 4번 대안과 5번

의 현 정부의 외국인주민정책은 필요부분을 주제에 맞게 언급만하고 발표자의 제목이 주는 

주제에 집중하거나 아예, 발표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발표 내용의 집중성이 아쉽다. 이민정책의 주변 정보를 너무 많이 소개하여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는지 내용이 분산 되고 있다. 발표자의 2번 발표의 한국교회(감리교회) 현황과 선교

과제에 초점을 두고 발표의 집중 성을 가졌으면 더 좋았다.

셋째, 발표 내용 중 수정이 요하는 부분도 있다. 각 교단의 이주민 선교 담담 기구 중 예장은 

인권선교협의회가 아니라, 예장은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이주민 선교를 관장하며, 다문화선교

위원회가 있으며, 실무자 기구는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가 있다. 2023년 총회에서는 총회장 

직속 특별기구로 ‘디아스포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중에 있다.

넷째, 발표자는 다문화선교 활성화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왜 7가지 방안이 다문화선교 활

성화 방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① 본부와 선교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이주민선교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 필요하

다. ② 총회 산하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 대응 필요하다. ③ 각 연회에 

별도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회 산하나 사회평신도부 산하에 설치해 이주민선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실천이 필요하다. ④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을 통한 다문화사역 지원하는 

교회와 관련단체를 지원할 필요하다. ⑤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을 제정해 다문화선교주

일 대체 가능하다. ⑥ 3개 신학대에 사회선교(다문화선교) 필수과목 설치가 필요하다. ⑦ 자

원봉사, 절기 행사 등 개 교회 차원의 이주민들과의 접촉점 확장 필요하다.

다섯째, 발표자는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과 세계평화부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교회의 고유한 대

안이라고 주장하기엔 정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혼동하는 듯하다.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

의 설치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한국어센터에서 적금사업, 협동조합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

하였다. 한국교회의 이주외국인 선교 현황과 방향은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 하청 프로그램만 

제시하였다. 정부 사업을 위탁받자는 것인지 프로젝트를 받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회

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고유한 대안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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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논찬 :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발제자 홍주민)

발표자는 크게 독일의 디아코니아 현황과 난민 수용 실태, 한국의 난민 수용 현실, 이

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독일의 디아코니아 현황과 난민 수용 실태를 소개하였다. “독일 개신교의 디아

코니아는 현재 약 33,000개이고 45만 여명의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4300여개의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18,000개의 교회가 이 섬김의 사역에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소개

하였다. 발표자는 글로벌 난민 위기가 증폭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유럽연합 국가 중 난

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소개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독일의 국가적 의무라 선언하고 난민법 개정에 돌입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

회와의 협력으로 난민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독일에서의 난민 수용이 독일 디아코

니아 실천의 결과인지 앙겔라 메르겔 총리의 지도력의 결과 인지 설명이 불충분하다. 

발표자는 한국의 난민 수용 현실은 아주 열악하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2022년 난민 인

정률이 2.03%로 EU 35%와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99%의 난

민신청자의 생존은 그야말로 유령과 같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삶이다. 그 이유로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임을 지적하였다. “2018년 여름, 제주에 유입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

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 경향을 확

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 개신교 일부의 反이슬람 反난민 정서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

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책임에 대하여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성서적 가르침에 충실할 것으로 나그네에 대한 대접(마태25장)을 제시하였

다. 교회가 할 일에 대하여 발표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① 절실한 이주난민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교회의 ‘이주난민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의 전환을 해야 한다. ② 이주민과 난민이 사회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전

환’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위기에서 수요공급의 대상자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이주민과 난

민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이끌어주는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주민과 난민은 하나님 형상으

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④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박해에 대한 공포 등 취약성을 극복의 중재자’로서 

사회 적응과 통합 연계에 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자의 독일의 디아코니아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보완되었

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① 발표자는 이주 난민의 수용과 독일의 디아코니아와 연결하여 설명하

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독일의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유럽 최고의 난민 수용국이 되었는지에 대

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낮은 것이 교회의 디아코니아 부족인지 정부정책

의 부재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③ 발표자가 제시한 한국교회가 이주난민에 대한 디아코니아 책

임으로서 ‘이주난민 기구 설치’, 난민에 대한‘인식 전환’, ‘이주민과 난민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이끌어주는 단계와 절차’, 난민의 ‘트라우마나 박해에 대한 공포 등 취약성을 극복의 중재자’로

서 디아코니아의 역할이 이루어지면 이주난민의 수용이 높아지고, 국민의 인식 개선이 좋아지

고, 이주난민이 구성원으로 정착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독일 디아코니아

와 난민 수용의 연관성을 통해 어떻게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의 책임을 높이면 이주난민이 사

회적 구성원으로 잘 정착 될 수 있다는 논리의 연계성을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보완해 주

면 좋을 뻔하였다. 



- 41 -

총평을 하면 발표1과 발표2 모두 한국교회의 이주민 난민의 현실과 과제의 제시가 부

족한 것은 현장성의 부족과 논리의 집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표1인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에 치중하여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의 과제의 제시가 평면적이다. 발표2는 디아코니아와 이주 

난민과 연계된 과제 제시가 부족하다. 독일의 디아코니아 사업과 규모 보다는 독일 교회의 이주

난민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례 소개를 더 집중하였다면 한국교회의 이주난민 선교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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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및 사역 소개

우리는 이민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튜 선교사 (수표교교회 국내 이주민 선교 담당)

 한국으로 입국하는 무슬림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슬림들은 어디에서나 기도

할 수 있는 많은 모스크를 세우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이슬람 센터,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이슬람 상점과 레스토랑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슬

림 이민자들은 한국의 모든 지방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갖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표교교회가 후원하는 한국아랍교회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12년간의 한국 내 아랍 

무슬림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아랍교회는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무슬림계 기

독교인의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랍교회는 아랍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을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아랍교회는 아랍어 성경공부를 통해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

다. 이 아랍어 성경 공부는 무슬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아랍어 성경 공부는 예수님

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에 초점

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

다. 아랍어 성경 공부는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그분의 속죄를 설명하는 10과로 구성됩니다. 아

랍어 성경공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아랍어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어로 번역되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국아랍교회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3단계 한국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첫 수업은 초급반입

니다. 두 번째 수업은 TOPIK1급입니다. 세 번째 클래스는 TOPIK2 수준입니다. 최근 2023년 1

급 교과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아랍 교사가 아랍 학생들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랍 작가가 국내 및 해외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최초의 한국어 책입니

다. 아랍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사랑하고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쉽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

들어졌습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무슬림 선교 훈련을 통해 한국 기독교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슬림을 효과적으

로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 선교 훈련 과정은 12

강으로 구성됩니다. 36시간 코스입니다. 신학교, 선교단체,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만들어졌습니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교 훈련 과정의 목적은 한국교회 전도자들이 이슬람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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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을 통해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에서는 아랍어 수업을 통해 한국 기독교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국

아랍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교인들과 선교사들에게 아랍어 강좌를 72시간 제공합니다. 아랍어 교

과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아랍어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아랍교회는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교회에 이슬람 예방접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

니다. 한국의 아랍 교회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인에게 영적 백신을 제공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

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아랍교회에서는 이슬람교 타파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슬람 가르침의 위험성과 명목상의 

무슬림이 언제라도 위험한 테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아랍교회는 국내외 무슬림 선교를 위해 모든 한국교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

시에 한국의 아랍교회에는 한국 기독교인 모두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

혜를 받아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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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ready� for� immigrants

The� number� of� Muslim� immigrants� to� Korea� is� increasing� rabidly.� Korean� Muslims� are�

ready� to� welcome� new� immigrants� though� establishing� many� mosques� to� pray�

everywhere,� Islamic� centers� to� provide� caring� and� education� and� Islamic� shops� and�

restaurants� to� provide� them� Halal� food.� Muslims� immigrants� have� their� own� racial�

communities� in� every� province� in� Korea� and� they� are� increasing.�

� � �

Arabic� Church� in� Korea� has� vision� to� evangelize� Arab� Muslim� immigrants� and� preach�

the� gospel� to� Arab� Muslim� immigrants.� Arabic� Church� in� Korea� was� established� in�

2018� after� 12� years� of� experience� of� ministry� for� Arab� Muslims� in� Korea.� Therefor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Arab� Muslim� immigrants� through� different�

activities.� Arabic� Church� in� Korea� is� established� to� be� the� church� of� the� Christian�

believers� from� Muslim� background.� Arabic� church� in� Korea� welcome� and� converters�

from� Arab� Muslim� Background� to� be� its� memb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Arab�

Muslim� immigrants� in� its� Arabic� Bible� Study.� This� Arabic�

Bible� Study� is� made� specially� for� Muslims.� Arabic� Bible�

Study� focus� on� the� core� of� the� gospel� which� is� that�

Jesus� came� and� died� on� the� cross�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He� resurrected� again,� Jesus� is� one� 100%�

God� and� He� is� 100%� human� and� God� is� Trinity.� Arabic�

Bible� Study� consists� of� 10� lessons� which� explain� Trinity,�

divinity� of� Jesus� and� His� atonement.� The� Arabic� Bible�

Study� is� translated� to� English� and� is� being� translated� to�

Korean� in� order� to� help� Korean� Christian� to� understand�

the� ministry� and� vision� of� Arabic� Church� in� Korea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Arab�

Muslim� immigrants� in� its� Korean� language�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provides� Arab� Muslim�

immigrants� 3� levels� of� Korean� language� class.� The�

first� class� is� the� beginner� class.� The� second� class� is�

TOPIK1� level.� The� third� class� is� TPOIK2� level.� Recently,�

the� first� level� class� textbook� is� published� in� 2023.�

This� textbook� is� made� by� Arab� teacher� to� Arab�

students.� Therefore,� it� is� the� first� Korean� language�

book� is� made� by� Arab� author� to� Arab� people� in� Korea�

or� overseas.� It� is� made� to� teach� Korean� language� in�

easy� way� to� help� Arab� immigrant� to� love� Korean�

language� and� learn� it� fast.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Korean�

Christians� in� Mission�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has�

mission� training� course� for� Korean� Christian�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to� train� them� to�

evangelize� Muslim� effectively.� Arabic� Church� in� Korea�

mission� training� course� consists� of� 12� lectures.� It� is�

36� hours� course.� It� is� made� to� be� taught� in� Christian�

seminaries,� missionary� organizations� and� churches.� It�

is� translated� to� Korean� language.� The� goal� of� mission�

training� course� is� to� help� Korean� Christian� evangelists�

to� able� to� explain� Trinity� and� Divinity� of� Jesus�

through� Islamic� teachings.� Arabic� church� in� Korea�

holds� mission� training� online� and� off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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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welcome� Korean�

Christians� in� Arabic� language� class.� Arabic� church� in�

Korea� provides� Korean� Christian�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Arabic� language� course� 72� hours.� The�

Arabic� language� textbook� is� published.� Arabic�

language� class� is� online� and� offline� class.� �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vaccinate� Korean�

Christians� and� Korean� Churches� against� Islam.� Arabic�

church� in� Korea� provides� Korean� Christian� a� spiritual�

vaccine� to� protect� the� Christian�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uslim� immigrants.� Many� Christians� left�

the� church� in� the� entire� world� they� believed� in� Islam.�

In� order� to� protect� Korean� Christians,� Arabic� Church�

in� Korea� holds� seminar� about� the� abrogation� of� is�

Islam.� The� purpose� of� this� seminar� is� to� show� the�

dangerous� of� Islamic� teaching� and� how� nominal�

Muslim� can� be� dangerous� terror� at� any� time.� This�

seminar� can� be� hold� online� and� offline.�

Arabic� church� in� Korea� is� ready� to� cooperate� with� all� Korean� Churches� for� the� mission�

for� Muslim� in� Korea� and� overseas.� In� the� same� time,� Arabic� Church� in� Korea� needs� the�

prayers� and� support� of� all� Korean� Christians.� We� pray� to� receive� the� power� and�

wisdom� of� Holy� Spirit� to� be� able� to� do� God’s� blessed� plan� every� day.� Amen.


